
<찬성> 

몇년전 유명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플로 인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먼저 이 제도의 장점을 이야기 하겠다. 우선 첫번째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쉽게 검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지로도 악성댓글을 줄일 수 

있다. 개인 온라인 상에서 익명인 상태로 글을 쓰게 되면 욕설, 혹은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쓴다면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올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개개인이   한번씩만 생각을 

해본다면 악성댓글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악성댓글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도 실명제를 통하여 줄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불법 

소프트 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하드등에서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고 다운받은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어 예술인력이 더욱 발달된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거래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체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감소 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2012년 이전에 그대로는 안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개인의  실명을 밝히되 그 외의 정보는 개인 선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그리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반만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언론의실행되었던 제도자유를 

보호할 수 있고, 정보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갖는 인터넷 실명제를 속히 개선하여 실행해야 한다. 

 



 

 

<반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상에서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2년에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 건의되었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자유권 침해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야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려면 1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바로 개인의 신원 파악이다 

하지만 신원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면 

정보유출, 도용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요에 의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로 인해 더욱 큰 금전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유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연권 침해가 

이 중에 하나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표현/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권력을 자진자의 횡포아래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방송인 김제동씨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가 그의 상위 관계자들이 그를 

사퇴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이는 자유 침해는 검열로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위와 같이 실명을 밝히는 

방송과 같은 상황으로 인터넷을 몰아가고 이는 국가의 권력을 지나치게 키우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많은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우리나라에서 실행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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